
◈ 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학산업의 환경문제 인식
생존넘어 경영 차원으로…
화학산업과 환경문제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원흉일까, 아니면 환경오염 문

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선택일까? 아마도 화학기업들은 후자라고 주장하며 입에 거품

을 물고 싶을 것이다.

화학산업이 석유제품인 나프타를 기초원료로 사용해 각종 석유화학제품 및 C h e m i c a l s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학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목재나 철강제품을 사용한다면 지구가 황폐화될 것이

뻔한 마당이니 화학산업만큼 환경에 친화적인 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일정부분 맞는 말이다. 세계인구가 2 0 - 3 0년 후 1 0 0억명에 달한다고 가정할 때, 화학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화학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1 0 0억명이 먹고사는데 소비해야 할 그 많은 물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해답이 없는 것이다. 화학산업이 존재하기에 인류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 화학산업계가 그와 같은 정당성 또는 타당성을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는가 하는 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게 되고

절망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부닥치게 된다. 왜 그러할까? 

선진 화학기업들이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투입량에서 시작해 화학제품 생산량, 나아가서는

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및 사용한 폐기물의 양을 공개하고 처리과정을 투

명하게 노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해답은 자명해질 것이다.

선진국들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은 우리도 잘 알고 있

는 문제이나, 선진 화학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결코 규제강화에 대응해서가 아니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

나 가치창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소지를 이렇게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환경친화적임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곧바로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장치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

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화학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오히려 성장의 원동

력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화학기업들은 왜 선진 화학기업들처럼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자문해볼 일이다.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여력이나 자금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경영도 힘든

판에 환경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어디 있겠으며 무슨 뚜렷한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이미 경영상의 자금여력이나 도덕적 여유를 따질 단계를 지났고, 적극 대처하지

환경문제가가장심각한 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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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결코 선택의 문제

가 아닌 경영상의 필수과제가 됐기 때문에 핑계를 내세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화학기업들은 환경문제를 사업화하고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는커녕 원료 투입에

서 화학제품 생산에 이르는 프로세스조차 공개하기를 꺼리는가 하면, 폐기물 문제에 이르면「탁구공

주고받듯이」서로「네탓」공방으로 세월 보내기 일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를 비롯한 무

역분쟁 등 중요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정부에 떠넘기고 무사안일이요, 천하태평이

라는 점이다.

화학기업들이 5월2 3일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스웨덴의 스

톡홀름에서 인체 및 생태 독성, 축적성 장거리이동성을 가진 잔류성 유해화학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관리를 국제법규화하는 P O P s협약이 채택됐는데도 한국 화학기업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다.

화학기업 또는 화학단체들은 P O P s협약이 채결됐으나『우리기업은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믿어주십시오』라는 최소한의 성명쯤은 발표했어야 하지 않

을까?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발표하고 좋지 않은 사실은 억지

로 감추는 I R에 열중이면서도, 장기적인 경영전략으로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대응자세는 전혀 갖

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의무 수용불가 입장표명으로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P O P s협약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2002년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가

하는 Rio+10 환경회의가 개최되며, POPs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가입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P O P s협약은 5 0개국이 서명한 후 9 0일이 경과되면 발효된다. 12개 P O P s에 대한 금지·제한 또는 배

출저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PCB 및 DDT 등 1 0종의 P O P s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을 금지 또는 제

환경문제가가장 심각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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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산업공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Dioxin, Furan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최적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P O P s물질 저감을 위한 국가이행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 화학산업계 입장에서는 실로 중차대한 문

제이다.

환경부가 5월초 화학기업들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보고하는 TRI(Toxic Release Inventory)를발

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화학기업들의 배출량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에도 화학기업이나 화학단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화학기업들이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모르쇠」로 일관하고서는 머지않아

생존의 문제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화학기업들은 지구적인 문제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유해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문제를 소극적으

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인식해 적극 대처할 준비자세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 되었

다는 것이다.

화학기업이나화학단체들은환경문제를회피하는수세적이고방어적인 자세에서탈피해 적극활용하는경영마인드를
갖출것을권고한다.

<화학저널 2 0 0 1 / 6 / 4 >


